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18년 5월 22 일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5월의 끝을 

향하고 있고, 이곳 감비아도 건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요즘 아침 하늘 한 구석에는 구름이 깃털처럼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간의 두터운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나뭇잎들도 

깨끗하게 씻겨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기에는 뜨거운 햇살아래에서도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기가 오면 만물이 

소생하여 푸르른 초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기는 건기대로 우기는 

우기대로 살만한 환경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몇 몇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저의 학생이 목사님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포장된 이차선 길가 옆 상가 건물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으로 넓은 집터가 있고, 그 마당 한 편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안내하는 분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 성경을 

받아들고 저를 강대상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인이 50명 남짓, 

아이들까지 합치면 9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아프리카식 찬양 인도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교회들은 스피커의 볼륨을 가능한 최대로 올립니다. 30분 이상 계속되는 

찬양에 지붕이 들썩들썩하는 듯 하고 고막이 얼얼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 목소리는 음악에 묻혀서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찬양 인도자는 

최고의 열정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들은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흑인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방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매우 격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소개하는데 성도들이 일어서서 환영해주고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저녁에 7시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배를 하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찬양팀과 함께)  

 

감비아에서 일하면서 저는 여기 사람들에게 성경과 신학 지식을 

나누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에게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진 것이 적고 허름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순수한 믿음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내가 좀 아팠습니다. 

아내의 배에 고름같은 것이 있어서 날을 잡아서 짜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호의 경우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30여분간 씨름하다가 결국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해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틀 동안 

아파서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보냈습니다. 상처가 커지고 고름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한인 선교사님의 따님이 미국에서 의사가 된 후에 잠깐 

부모님을 방문 중입니다. 그 자매가 집을 방문해 아내의 상처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 이후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름이 거의 다 나왔는데 배에 마치 수술 자국인양 

2센티미터 정도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끊고 소금물과 꿀로 

상처가 아물도록 치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래 몇 몇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가정을 6개월동안 

재정적으로 돕기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감비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가정은 

가진게 하나도 없는 집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죽고 이제 두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을 해 나가야 하는 가정인데 일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돕고 있습니다.  



 

 
 

또 제 학생 중 항상 수업에 좋은 분위기를 주고 배움의 열정을 가진 젊은 

학생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얼굴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안부를 물었더니 속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순진하게도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빚 독촉이 

와서 매우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내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그 학생의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아내와 에스더의 현지 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두 평 정도의 조그만 

가게에는 재봉틀 두개가 

놓여져 있고 돕는 사람 두 

명을 두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살 반인 딸은 옷 가게에서 

부족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불만이기도 한듯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옷은 4 일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옷을 찾으면서 옷 가격과 

함께 좀 더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고마운 말씀들 

학기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밀린 과제물 채점과 시험 채점을 하면서 앞으로 2-3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서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의 표현과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여러명의 학생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로 기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캐나다에서 저의 교수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토론토 대학교의 구약 교수이신 Glen Taylor 이십니다. 해 

마다 5월이면 감비아를 방문하시는데 올해에도 3주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내내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몇 학생들과 함께 공항에 

마주나가서 서프라이즈 웰컴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기독교 

학과 학생들을 만나고 또 다른 신학교에서도 짧은 강의를 하시고 저와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지난 한 달 동안에 한국에서 몇 몇 사랑하는 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저의 사랑하는 

친구가 아파서 6월부터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한 곳이 아직 

완치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외에도 건강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으로 자라고 바른 성품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고 외로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따뜻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메일은 manheeyoon@gmail.com이고, 제 카톡 ID 는 manhyoon 입니다.  
“The Lord God has given me the tongue of disciples,  

that I may know how to sustain the weary one with a word.  
He awakens me morning by morning,  

He awakens my ear to listen as a disciple.” 
(Isa 50:4 N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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